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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조선 중기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대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종화동에 축조한 쇠사슬로 만든 방비시설

건립경위

전라좌수영 앞 수로는 왜구의 통행이 빈번했던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약 100여 년 전인 1497년에도 장군도와 돌산도 사이에 방비시
설이 설치되어 있었다. 장군도와 돌산도 사이의 수로를 자연석으로 막아 왜구의 야간 통행을 차단한 수중 석성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,
장군도 정상에는 이를 기념하는 방왜축제비가 서 있다.

철쇄방비시설은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 2월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여 다가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구축한 방비
시설 중 하나이다. 즉, 이순신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만든 방비시설로서 왜구가 야간에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쇠사슬
에 걸려 피해를 입도록 한 것이다.

위치

철쇄방비시설은 전라좌수영의 동편 해상 입구, 즉 종포 끝머리에서 건너편 돌산도까지 설치되어 있다.

형태

종포에 설치된 철쇄방비시설과 관련된 기록은 『난중일기( ����)』에 남아 있다. 쇠사슬을 건너 매는 데에는 쇠사슬, 구멍 뚫린 크고 작

은 돌, 쇠사슬에 꿰매는 긴 나무가 필요했다.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먼저 긴 쇠사슬의 중간 중간에 큰 나무를 꿰어 부표(��)의 기능을

발휘하게 하고, 이런 쇠사슬을 수로에 가로 질러 횡설(��)한 후, 이것이 조류에 떠내려가지 못하도록 다시 수면 아래로 큰 돌을 내려

닻의 역할을 하게 한 것으로 추측된다. 그 사이에는 아군 병선(��)이 출입하는 입구는 터놓고, 왜적은 이런 출입구를 쉽게 찾지 못하게
하며, 야간에 이곳을 지나가는 적선(��)은 모두 키가 부러져 그 기능이 상실되도록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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